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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나 기자] 피자, 햄버거, 라면 등 인스턴트식품들이 생겨나면서 과거에 없던 질환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식품들은 몸 속 건강뿐만 아니라 치아에도 영향을 끼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치아 부식이다. 저작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치아의 표면은 법랑질로 덮여있다.

이 표면은 산성 성분이 닿으면 부식되기 쉬운데, 인스턴트와 탄산음료는 이를 가속시켜 치아건강을

해친다. 


치아가 부식되게 되면 세균침투가 용이해져 충치가 발생하기 쉬우며 이 시림 증상까지 생길 수 있

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부위를 떼워서 그 증상을 막아야 한다. 만약 부식부위가 넓다면 라미네이트

시술을 받는 것도 좋다.


라이네이트 시술은 치아의 표면만을 얇게 긁어낸 후 치아모양으로 만든 세라믹 재질의 얇은 판을

부착시켜 치아를 가지런하게 보이도록 하는 시술이다. 특히 치아가 벌어졌거나, 부러짐, 삐뚤어진

이 개선에 큰 효과를 보인다.


이러한 라미네이트는 일반적으로 미용치료로 많이 알려져 있다. 연예인들의 하얗고 가지런한 치아

의 비법이 라미네이트 때문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 정도다. 뿐만 아니라 라미네이트는 부

식된 치아를 보완해 세균침투를 막을 뿐만 아니라 부식으로 인해 변색된 부위를 라미네이트로 효



과적으로 가려주기도 한다.


그러나 치아의 일부를 제거한 후 진행되는 부분에서 치아건강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치아가

많이 제거되는 경우 이가 시리는 현상이나, 음식을 씹을 때 자칫하여 라미네이트가 깨지는 현상 때

문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자연치아의 손상을 가장 적게 하면서 라미네이트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라미네이트시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한 결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치아를 만들어주는 라미네이트 시술이라 하여도 시술 후 제대

로 관리해야만 자신의 치아처럼 오랜 기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보철을 장착한 후 접착제가 완전히 굳으려면 적어도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시술

후 일주일 정도는 오징어, 아몬드, 무 등과 같은 단단한 음식을 씹거나 깨물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이 좋다. 또한 알콜은 접착제가 완전히 굳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므로 음주를 피하고 알콜이 함유된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산성식품들은 당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충치를 발생시킨다. 때문에 과일, 야채, 우유, 치즈 등의

알카리성 식품을 섭취하고 잘못된 생활습관을 개선해 치아 건강에 힘써야 한다. (도움말: 화이트스

타일치과 김준헌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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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효 수입 공개 “1년 사이에 100배 넘게 뛰어” 


▶ 한가인 런닝맨 출연, 조용하고 참한 이미지 ‘완벽 반전’ 


▶ 정범균 자숙 심경, 최효종 “요즘 떨어진 물건도 안 줍는다” 

▶ 허경환 결별 고백 “지난해 여친과 결별, 공개연애 다신 안 해” 


▶ ‘일밤’ 새MC 오만석, 애드리브 빵빵 터뜨려…정준하도 쥐락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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